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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stanbul to London>은 정재철이 2004년부터 진행해오고 
있는 여행 작업 ‘실크로드 프로젝트’의 세 번째 여정이다. 터키 
이스탄불에서 영국 런던에 이르는 구간에서 이루어졌다. 1, 2차 
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행된 이번 여정에서는 
‘여행’의 과정적 성격에 주목하면서, 최종 목적지이자 새로운 
출발점 또는 중간 기착지이기도한 ‘광장’이라는 부제를 달고 
실행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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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재철은 어떤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인 사물도 전제하지 않은 채 
삶 자체가 곧 예술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한다. 이에 
대해 여행과 수집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. 그는 여행과 수집을 
통해 삶과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오히려 예술의 존재의미를 
강화하고 그 실천논리를 극대화한다. 여행의 기술이라 불러도 
무방할 그의 작업은 스킬과 도쿠멘타 둘 다를 아우른다. 이번 
프로젝트에서는 경유하는 국가별 도시의 광장을 중심으로 작업을 
진행한 것이 특징이다. 주요 행선지를 광장으로 설정한 만큼 
그곳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현수막을 햇빛을 피하기 위한 각종 
차양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집중된다. 이 때 그 제작과 설치양상은 
현지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 조금씩 달라진다. 작가의 작업은 
이처럼 도시생태학과 함께 일종의 상황주의미술의 실천논리 역시 
예시한다. 한편 도큐멘테이션으로 명명된 일련의 부수 작업들은 
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사물들 즉 현지 
기록사진들, 지도, 폐 현수막을 재복해 만든 옷, 현지어로 된 여권 
도장 등을 재구성해 보여준다. 정재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
여행과 수집이, 여행의 스킬과 도큐멘타가 예술이 될 수 있는 
가능성을 보여주며 여행의 기술은 곧 삶의 기술이며 존재의 
기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자아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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